
 

1 화 
 

1#주요도시(테라)로 배달을 가는 길 / 오후 1 시 
 
어두운 산 속에서 노엘이 자건거 뒤에 리어카를 달고 달리고 있다. 1-2 
그 위에 하늘을 날고 있는 시루 3 
올빼미(시루)의 소리를 듣고 노엘이 어둠속에서 방향을 잡고 간다. 4-5  
 
노엘 : 저기 테라(주요 도시- 큰 건물에서 전기 빛을 내뿜고 있음)가 보여! 

돌아와도 돼 시루! 
노엘이 앞쪽에 전등 빛이 세어나오는 성을 가르키며 말한다.5 
시루가 날아와 노엘 머리 위에 앉고 노엘이 속도를 낸다. 6-7 

 
 

2#테라 성문앞 
 
주요도시 테라의 성 문 앞에 도착한 노엘과 시루 
- 안쪽에서 전등이 빛을 밖으로 내뿜고 있고 빛이 없던 외부 지역과 대조를 
이룬다. 8 

 

노엘과 자주 대면하는 듯한 경비원과 인사를 나눈다 
경비원 : 노엘! 오늘 우편이 많나봐? 9 
경비원은 늘상 있는 일인 듯 주머니안에서 소세지 하나를 꺼내 공중으로 날린 
다. 10 

 

노엘 :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전 마을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주문서가 많아요. 
노엘이 뒤쪽 리어카에 담긴 우편물들을 가르킨다. 11 

 

노엘이 고개를 뒤로 돌리는 동시에 시루는 노엘 머리 위에서 날아 올라 소세 
지를 부리로 캐치 한다. 12 

 

경비원 : 아유..문제가 많구만.. 점심시간인데 노엘 너도 꼭 챙겨먹고 일해! 
점심시간인데 어두운 외부지역을 대조시키며 음침한 분위기를 상기시킨다 
13-14 

 

노엘 : 아저씨도 든든하게 챙겨드세요! 들어가볼게요! 15 



 

노엘이  성문안으로  들어가고  시루는  성문  위로  날고  시루  밑으로  성문  안쪽 
빛이 가득한 도시의 절경을 보여준다. 16-17 

그리고 시루가 성문을 넘어 다시 노엘의 머리 위로 돌아온다. 18 

노엘 : 드가지잇! 19 
시루가 비장한 표정으로 끄덕이고 백덤블링을 하듯이 모자 뒤로 떨어져 뒤칸 
리어카에 있는 편지 봉투 하나를 물고 앞으로 날아간다. 20 - 23 

 
 

3#테라 성 안에서 
 
노엘이 테라의 성 안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 24 
자전거로 성 안 복도를 다닌다. 편지를 던져 담장에 넘길 때도 있고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갈 때고 있다. 25-26 
시루도 가벼운 편지들을 부리에 물고 배달 업무를 돕는다. 27 

일을 하는 노엘과 시루 넘어로 테라의 중심부 시내가 보인다. 28 

중심부 시내는 지역구만한 크기의 실내건물이다. 

굉장히 큰 수목원처럼 실내지만 나무와 풀들이 있고 전등 빛이 밝게 비춘다. 
노엘과 시루가 중심부 건물로 들어간다. 29-31 

 

4#테라 중심부 큰 농장주 저택 
 
중심부 시내 안에 몇몇 큰 농장들이 있는데 전등 불빛과 실내 온도 습도를 이 
용해서 나라 전체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32 

 

노엘은 큰 농장의 주인집 저택에 우편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 33 
서류봉투같은 것을 농장주의 딸 카일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노엘 : 여기 받아 34-35 

 
그러던 중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온다! 
꼬르륵! 뿌웅! 
노엘 : 카일리. 나 위험해 
노엘이 배를 움켜잡고 인상을 쓰며 묻는다 36-37 



 

카일리 : 악! 모야!? 싼거야?? 
농장주의 딸 카일리가 우편을 받던 중 이상한 냄새를 통해 노엘의 위급 상황 
을 인지한다. 38 

 

노엘이 터질거 같은 얼굴로 고개를 젓는다. 39 
카일리 : 일로 들어와! 
노엘 : 시루 여기서 기다려.. 40-41 

 
노엘이 카일리를 따라 엉거주춤하게 괄약근에 힘을 주며 집안으로 들어간다. 
카일리가 큰 거실를 지나고 방 몇 개가 있는 복도를 지나서 한참을 들어가서 
화장실 앞으로 안내한다. 42-44 

 

카일리 : 여기야! 
카일리가 화장실 문을 연다. 45 

 
쉬이이(샤워 물소리) 애덤이 블라인드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 46 
애덤 : 야! 노크 좀 해 47 

 

카일리 : 오빠 미안! 
애덤이 샤워 중이었다. 

카일리가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한다. 

노엘 : 살려줘 
노엘이 식은땀을 흘리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한다. 48 

카일리 : 아! 일로 따라와! 49 

5#출입금지건물 

 
둘은  집을  뛰쳐나와  옆  건물로  향했다.  삐빅  카일리가  옆  건물  문을  연다 
50-52 
자주 오는 장소가 아닌 듯 카일리는 두리번 두리번 화장실을 찾더니 이내 화 
장실 앞으로 안내한다 
카일리 : 일단 여길 써! 53-54 



 

노엘 : 고마워! 
노엘이 뿡하고 급하게 들어간다. 
카일리가 조용히 코를 막는다. 55-56 

변기쪽 문을 여는데 휴지가 없다. 

노엘 : 하윽!뿌우웅 57-58 
한번 큰 신호가 왔다가 나아진다. 

 
노엘은 빠르게 두리번거리다 화장실 거울 옆 서랍은 연다. 59 
그 서랍을 열자 미세한 빛이 뒤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60 
(컷과 컷 사이를 길게 슬로우하게 연출) 
노엘이 휴지 하나를 잡는다 61 
휴지를 꺼내자 뒤쪽에 창문이 드러난다 62 
서랍은 창문을 가리지 위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창문으로 13 년전 사라진 태양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63 
그 태양이 노엘의 얼굴을 비추고 배가 아파 찡그렸던 표정에서 64 

황홀하면서 놀라는 표정으로 바뀐다 65 
다시 태양을 비춘다. 66 

 
노엘은 다시 신호가 와 배를 움켜잡으며 변기에 앉는다. 
노엘 : 와 죽을뻔봤네..67 

 

노엘은 나와서 다시 서랍쪽을 의심스럽게 쳐다본다. 68 

그 때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린다. 69 

농장주 경비 : 아가씨 여긴 무슨일이세요?70 
카일리 : 아 노엘 오빠가 화장실이 급해서 열어줬어요~ 71 
농장주 경비 : 네? 여기는 외부인은 들어오면.. 72 

 

농장주 경비가 급하게 화장실 문을 급하게 연다 73 

노엘이 손을 닦고 있다. 



 

노엘 :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74 
 
농장주 경비는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짓고는 화장실 안을 둘러본다. 75 
농장주 경비 : 얼른 이곳에서 나가! 76 
아가씨도 카드키로 여기 들어오시면 아버님에게 혼나요.. 

 

노엘의 모호한 표정을 비춘다. 77 
 
 

 
 
 
 
 
 
 
 
 
 
 
 
 
 
 
 



2 화 
1 화 마지막 5-6 컷을 리마인드. 

 
그로부터 10 여년전  
 
#tv 뉴스화면 
날씨뉴스입니다. 내일 날씨는 구름없이 하루종일 밝겠고최고기온 33 도로 오늘 
과 온도는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지진이 났고 건물이 무너졌다.지진은 엄청난 
태풍을 몰고 왔다. 한달내내 비가 내렸고 구름인지 먼지인지 모를 것에 가려 
어둠뿐이였다. 그 뒤로 태양은 모습을 감췄다. 다시 시간이 흐리고 화장실 일 
이 있기 1 달 전 

 
 

1# 노엘의 집안 
쓰으짹! 시루가 노엘을 깨운다. 

 

노엘: 하암~ 벌써 아침이야? 
미국식 창고같은 집안에서 따듯한 내복과 잠옷을 입은채 노엘이 침낭을 열고 
일어난다. 
노엘이 큰 나무장착을 바닥에 있는 부싯돌에 부딪혀 한번에 불이 붙인다. 
시루가 날아서 우체부 유니폼 모자를 물고 날아와 노엘 머리위로 놓는다. 
시루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노엘 모자 위에 앉는다. 
노엘이 집 밖으로 나온다. 

 

 
2#노엘의 집안 
 전기가 없는 마을태양이 사라지고 전기는 꼭 필요한 몇몇의 큰 주요도시에 
만 공급되고 있다. 
작은 마을들은 전기가 없이 장작으로 불을 항시 피고 있고 농사를 짓기 못해 
주요도시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 
노엘이 사는 마을에도 집집마다 장작으로 거리를 비추고 있다. 
노엘이 자전거를 타고 움직인다. 시루는 노엘 머리 위에서 졸고 있다. 
노엘이 누군가와 인사한다. 

 

노엘 :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눈에는 안대를 둘러맨 채 집 앞 평상 위에서 바둑을 두고 
있다. 



촌장할아버지 : 벌써 출근할 시간이냐? 
노엘 : 네 할아버지 
촌장할아버지 : 오늘은 어디로 가는게냐? 
노엘 : 테라 서쪽 마을로 가요! 
촌장할아버지 : 아이고.. 그동네는 처음아니냐? 위험할텐디... 
노엘 : 할아버지 이제 저도 다 컸어요! 
촌장할아버지 : 그래도 인석아! 그쪽에선 절대 길 잃어버리면 안된다! 절대 
노엘 : 걱정마세요 
노엘이 조용히 떠난다. 

 

촌장할아버지 : 돌부리 조심하고!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사냥개들 조심하고! 
사람들 조심하고! 
돌부리도 조심하고! 
왜 대답이 없냐!? 
벌써 간게냐?? 

 
 

촌장할아버지가 허공을 보고 잔소리를 쏘아대다 조용해진다. 
 
 
3#테라 서쪽마을로 가는 길 
 
노엘이 밟는 페달을 클로즈업한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 
자전거의 유니콘처럼 장작을 달아 눈 앞을 비추고 위로는 시루가 묘기비행을 
하며 소리로 길을 안내한다. 
노엘이 페달을 멈춘다. 

 

산 아래쪽으로 천막 집들이 보인다. 
노엘이 사는 남쪽 마을은 1 층짜리 허름한 집들이지만 그래도 아기돼지삼형제 
의 막내 집처럼 벽돌 콘크릭트로 지어진 집이었지만 서쪽에 있는 마을들은 첫 
째집처럼 부실하다 두꺼운 군용 천막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었다. 

 

그때! 
??? : 침입자다 공격해! 
노엘 : !! 
누군가 노엘을 공격해온다. 



연막가루같은 것을 뿌려 자전거 앞 장작을 꺼트리고 뒤에서 쫓는다. 

노엘 : 우체부 정직원을 무시하지 말라고! 
노엘이 불이 꺼진 상황에서 전투를 시작한다. 
 
노엘은 겉옷 안쪽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던져 1 화에서 편지같은 것을 던져 
배달하던 그 스냅으로 2-3 명을 제압한다 (만화적 허용..) 

 
빛이 없는 상황 때문에 공격한 상대들의 외형을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두운 
상황에서 전투가 익숙한 듯 보인다. 
 

인원이 7-8 명은 되어 보였고 멀리서 상대의 지원군으로 보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노엘은 업무를 수행중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타 자리를 피하기로 결정한다. 
페달을 빠르게 밟기 시작한다. 다급하게 운전을 하는 상체와 핸들을 클로즈업 
 
 
그 상태에서 상대의 발이 날라와 노엘은 자전거에서 떨어져 날라간다. 

어두워 형체가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에 두건을 둘러 머리 뒤로 두건 끈 
같은게 실루엣으로 보인다. 산적인 것 같다. (장님마을 복선) 
 
노엘에게 걸어온다. 
노엘은 공격 준비를 한다. 
 
그때 산적 뒤로 말소리가 들린다. 
 
??? : 이쪽에선 길을 잃지 말라고 했을텐데 
 
그러더니 산적의 목을 쳐 가볍게 기절시킨다.  
 
??? : 짐을 끌고 마을쪽으로 내려가 
산적 뒤에서 나온 사람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알려주며 노엘을 도와준다. 
노엘과 같은 모자와 유니폼을 입은 듯한 실루엣이다. 
 
노엘이 감사인사도 못한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간다. 
나무 속에 숨어 발을 동동 구르던 시루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노엘 자전거 핸들 



위에 앉아 노엘의 상태를 살핀다. 
 
노엘 : 내가 이정도로 다치겠어? 아무렇지 않아 하하하하 
 
노엘은 더러워진 모자 아래로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인다. 
시루가 핸들쪽에서 날아 모자위로 날라간다. 모자위에 앉으면서 날개짓으로 
모자를 털어준다. 
 
 
4#테라 서쪽 마을 앞 
 
가까이서 본 서쪽 마을은 군용 천막들이 군데군데 모여져 있고 그 주변을 허름한 
나무 울타리로 둘러쌓고 있다. 그 앞을 위화감 없는 왜소한 경비 2 명이 마을 
입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경비가 말을 건다. 
 
경비 1 : 새로운 우체부? 
경비 2 : 여기는 통행료를 내야돼는건 알제? 
 
 
노엘 : 우체부는 통행료 면제인데요? 
노엘이 의아하다며 묻는다. 
 
경비 1 : 아  아직 신입이라 모르는가보군.  이쪽마을은  예외여. 
 
노엘이 가방을 뒤지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카이  : 우체부는 테라 소속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텐데? 
           지금 상황이 보고가 들어가도 되겠지? 
 
우체부 옷을 입고 있는 카이가 산쪽에서 내려오면서 말한다. 
 
노엘 : 선배!  
 
경비 2 : 카이.. 벌써 온거여? 
             장난 한번 해봤으어.. 우리가 진짜 받으러 했을까봐~ 



경비들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길을 비켜준다. 
 
노엘 : 선배! 아까 산에서도 선배였어요? 
카이 : 내가 그렇게 서쪽에선 길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며 

알려줬건만.. 내 잘못이지 뭐.. 그리고 전투도 더 약해진 것 같고 말이야.. 
 
카이가 아직 멀었다는 듯이 노엘을 보며 고개를 젓는다. 
 
노엘 : 다 계획된 거지~ 딱 맞고 방심한 틈을 타 슥삭 삭슥 
          먼 말인지 알죠~? 
 
노엘이 더킹 동작으로 주먹을 피하는 모션을 하며 우쭐댄다. 
 
카이 : 들어가기나 해! 
카이가 자전거에 앉아 있는 노엘 궁댕이를 때리며 말한다. 
 
5#테리 서쪽 마을 안 
 
카이와 노엘이 서쪽마을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그 위로 노엘이 자유롭게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청록색의 군용천막들이 늘어서 있고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천막 안쪽으로 보인다. 
  
노엘이 측은하게 마을을 둘러본다. 
 
카이 : 산적을 만났다는 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야. 제대로 가면 길을.. 
 
노엘 : 아유~ 알았어요! 
노엘이 말을 끊는다. 
 
카이가 노엘의 머리를 쥐어박는다. 
카이 : 이게 대들어!? 
 
노엘이 머리를 감싸쥐며 아파한다. 
카이 : 도착했다. 엄살 피지 말고 후딱 하자. 
 
서쪽 마을 임시 우체국 앞에 도착했다. 마찬가지로 천막으로 되어 있고 사무 직원들 
2-3 명이 서류가 가득 쌓인 내부에서 일하고 있다. 
 



노엘과 카이가 업무를 시작한다. 
노엘이 가지고 온 서쪽 마을에 온 편지와 물품들을 내리고  
시루가 가벼운 편지들을 천막 안쪽으로 배달한다. 3-4 컷 소요 
 
카이 : 너는 시루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겠어ㅋㅋ 
시루가 음흉(?)한 표정으로 노엘을 바라본다. 
 
노엘 : 알겠어 알겠어.. 이따 테라 들어가서 사줄게ㅋㅋ 
시루가 기쁜 마음에 하늘을 향해 빙글빙글 날아오른다. 
 
노엘 : 선배 오늘은 테라 안 가요? 
카이 : ㅇㅇ 오늘은 일 끝났어 
노엘 : 또 꿀만 빠시네.. 
 
또 머리 한대를 쥐어박으려 한다. 
노엘의 습득능력으로 잽싸게 도망간다. 
 
노엘 : 아 전 일이 많아서 먼저 갈게요~~ 
시루가 날아와 노엘의 머리위로 앉는다. 
 
서쪽마을부터 테라까지는 평지이고 거리가 멀지 않아 테라의 빛이 어렴풋이 보인다. 
노엘이 자전거를 타고 뒤쪽으로 손을 흔들며 페달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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